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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 규

=Abstract=

A Study on Fluoride Content in the Reservoirs
Of Iksan Region

In-Kyu Lee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collect basic dates on fluoride intake from drinking water, and the

apperance of mottled teeth after taking samples form 5 selected waterways from Iksan region’s

reservoir to the filtration plant for examination of the fluoride cont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t indicatied that from Hoojung reservoir 2.17±0.95ppm, Bulsan reservoir 1.93±0.23ppm and

Yoolso reservoir 2.19±0.10ppm.

2. Significances were found between Shinhung reservoir 2.57±1.22ppm and Uhwoo reservoir

0.80±0.55ppm.

3. Except for the Uhwoo reservoir, the remaining 4 reservoir exceeded the standard fluoride

content of 0.50-1.00ppm. For the residents in the region where they use natural water with

fluoride content exceeding the standard 1.00ppm as their drinking water and the apperance of

mottled teeth should be carried out.



불소가 치아우식증 예방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이용되는 현상은 오랜시간에 걸친 많은
조사와 연구의 결과이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
는 180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19
세기의 그것은 불소가 치아에 함유되어 있음
을 단순히 확인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고 20세
기에 들어와서야 불소가 반점치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치아우식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고 불소를 이용하여 치아우식 예방법을 개발
하였다.
불소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식수에 미량 함

유되어 있는데 그 함량이 0.50∼1.00ppm 정도
일 때만 치아 우식예방에 효과를 나타내며
1.00ppm 이상에서는 오히려 반상치의 유발도
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수의 경우 1.00ppm의 농도로 불화된 도시

상수도를 계속 섭취하는 경우에는 약 60%의
정도의 치아우식 예방효과를 나타나는 것 이
외에는 아무런 위해작용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미국의 공중보건국과 국립암연구소 및
영국의 왕립통계협회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또한 식수의 불소함량과 치아우식증 발현빈

도와의 상관성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불소함

량이 비교적 많은 많은 지역은 치아우식 이환
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불소함량이 1.00ppm
인 경우에는 치아우식이나 반상치의 발생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는 1945년부터 상수도에 1.00ppm의 불소를 첨
가해 주므로써 청소년 우식발생을 90∼60%까
지 감소시켰으며 최근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서 불소가 첨가된 식수를 섭취하도록 하여 치
아우식 예방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민의 93.5% 이상이 치아우식증을 경
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 상수도의 불
소화를 실시한다면 치아우식예방에 큰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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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표 1.  음료수내 불소의 인체내 영향



나타내리라 기대되며 섭취량에 있었서는 미국
인 성인의 경우, 1일 불소를 약 4mg 섭취하고
그 절반을 식수에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식수에서 어느정도

의 불소를 섭취하고 있는지 아직 밝혀진 바는
없다.
이러한 실정에 착안하여 익산지역의 수원지

에서 정수장까지의 수로에서 5군데를 선정, 물
을 채취한 후 불소의 함량을 조사하여 식수를
통한 불소의 섭취량과 반상치 발생에 대한 기
초자료를 얻고자 수행하였다.

채취지역은 그림 1과 같다.

1997년 9월1일 ∼ 9월 30일

1L의 plastic제 용기를 0.1N-HCl로 깨끗이 씻
고 다시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한 후 건조하
였으며 검수를 2회 세착한 다음 채취하여 분
석하였다.

일본약학회편 위생시험법 중 식수중의
Lanthanium Alizarine Comprexon법에 의하여
정량하였으며 620nm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
다.

자료분석은 SAS Series Package의 ANOVA,
.DMR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익산지역 수원지의 불소함량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저수지의 불소 함량은 후정저수지에서는
2.17ppm, 벌산저수지 1.93ppm, 율소저수지
2.19ppm이었고 신흥저수지의 2.57ppm과 어우
저수지에서 0.80ppm은 서로 유의성이 인정되
었으며 어우저수지를 제외하고는 기준치
1.00ppm보다 높았다. pH는 5.88-6.44로써 약산
성으로 나타냈다.

불소는 식물, 물, 토양 등에 불화물의 형태로
써 존재하는 원소이다.
이원소는 특히 골조직에서 발견되고 연조직

과 체액에도 미량 함유되어 있으며 치아의 건
강을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무기
영양소이다. 즉 불소의 농도가 높은 음료수를
섭취하면 반상치가 발생하고 적절한 농도인
경우에는 치아우식 효과를 갖는다.
이 불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치아우식 예

방법중에서 도시 상수도 불화법이 가장 안전
하고 경제적이며 실용성이 높고 큰 효롸를 거
둘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특히
이 방법은 수혜자가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실
제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치아우식 예방효
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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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익산지역 수원지의 불소 함량
(Unit : ppm)



에서는 1981년에 진해시의 도시 상수도를 시
범적으로 불화한데 이어 1982년에는 청주시와
도시 상수도를 역시 0.8ppm 정도의 불소이온
농도를 불화하였다.
특히 전라북도 만경강 유역의 김제군 백구

면, 익산시 목천동, 익산군 오산군 지역은 과거
에 반상치 발생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전라북도 익산지역의 수원지에서
정수장까지의 수로를 따라 5군데의 저수지의
물을 채취하여 불소함량을 측정하였다.
5군데의 저수지중, 불소함량 1.0ppm을 기준

치로 놓고 보았을 때 신흥저수지가 2.57ppm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율소 저수지 2.19, 후정
저수지 2.17, 벌산 저수지 1.93, 어우저수지
0.80ppm으로 나타냈으며 어우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4군데에서는 모두 기준치 1.00ppm보다
높고 수원지에서 정수장까지의 거리에 관계없
이 각각 다른 수치를 나타냈다.
1.0ppm 농도의 불소가 함유된 음료수를 특

히, 치아가 맹출되기 전에 계속 섭취하는 경우
가장 큰 우식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2.00ppm
∼10.00ppm의 농도의 경우에는 치아우식증의
발생이 감소되기는 하나 반점치가 발생될 우
려가 있는데 이 지역의 5군데의 저수지중 4군
데에서 모두 1.00ppm 이상 검출되었으므로 4
군데 저수지 근처의 거주민중 상수도를 통하
지 않고 자연수를 그대로 음용수로 섭취하는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반상치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식수에 의한 불

소의 권장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국
인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가 1일 2ℓ의 물을 섭취한다고 보면 미국인
성인남자와 여자의 경우(23-50세) 1일 1.5∼
4.0mg 정도의 불소를 섭취하고 있고 이에 비
해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1일 0.5mg을 섭취하
고 있으므로 이는 미국인 성인의 불소 섭취량
의 하한선인 1.5mg의 1/3 수준이며, 미국인 남
자가 식수를 통해서 1일 불소 섭취량의
1/2dmf 섭취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
다. 따라서 식수를 통한 불소의 섭취량은 영양
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있으나 본 조사에서
나타난 기준치를 넘는 4군데 저수지의 경우에

도 불소의 섭취량은 우려할 정도의 많은 양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전라북도 익산지역 수원지역에서 정수장까
지의 5개소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불소 함량을
조사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후정저수지에서는 2.17±0.95ppm, 벌산 저

수지에서는 1.93±0.23ppm, 율소저수지
2.19±0.10ppm을 나타내었다.

2. 신흥저수지 2.57±1.22ppm와 어우저수지
0.80±0.55ppm과는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3. 어우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4군데 저수
지는 불소함량 기준치 0.5∼1.00ppm보다
높았고 각 지역간에 기준치 1.0ppm이 넘
는 지역의 주민들 중 자연수를 먹는 물로
하는 경우에는 1일 식수를 통한 불소 섭
취량과 그에 따른 반상치 발생에 대한 장
기간에 걸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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